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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10석 20석은 ‘균형의석’, ‘필요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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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선대위 대국민호소문 발표.. 민주노총, 전농 지도부 참여하여 민주노동당 지지호소

18대 총선의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날 민주노동당 선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권영길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대국민 호소

문을 발표하고 마지막 총력유세에 나섰다.

이날 대국민 메시지 발표에는 천영세 (당 대표,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수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민주노총 전 위원장), 윤금순 (공

동선거대책위원장,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문성현 (민주노동당 전 당대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

장), 정갑득 (전 금속노조 위원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덕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 민주노동당&#8228;민

주노총&#8228;전농 지도부가 총 출동하여 국민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천영세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국민들을 만나고 지금 이 시각에도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을 당원들과 배타적 지지단체인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한청의 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견문을 낭독하였다. .

민주노동당 선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17대 국회 때 10명의 국회의원뿐이었지만 민주노동당97%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생문제들

을 하나둘씩 해결해왔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노동당의 10석, 민주노당당의 20석은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만드는 ‘균형의석’. ‘필요

의석’”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은 총선의 민심을 받들어 진보진영을 하나로 모으고, 보수대연정에 맞서는 진보대엽합,

진보대단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라며 진보적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날 참여한 윤금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진보정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이번 선거에 나타나리라는 굳은 믿음으로 함께하겠

다.”고 말했고, 김덕윤 전여농 회장은 “농민으로서 곡물값,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너무 살기가 힘들다.” 면서 “노동자&#8228;서민을

위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에게 표를 달라.”며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물이 사유화 되고 전기&#8228;가스가 사유화되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누가 책임

질 수 있는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민주노동당임을 주장하고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곳 영남에서 당선시키고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겠다.”며

18대 총선의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노동당은 대국민호소문 발표와 함께 ▲등록금 상한법 ▲비정규직 법안 처리 ▲원자재가-납품원가연동제 법제화 ▲지역경제활

성화법안 ▲농가안정화법안 등 5대 민생 입법과제를 발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이것을 18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 시작

100일 안에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선거운동 마지막 날, 권영길 후보는 선거 운동원들은 시장과 상가, 학교 등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 창원을 지킬 자존심이 권영길

임을 알리며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또 전국에서 모여든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도 각자가 맡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

나며 민주노동당의 승리와 권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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